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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마음을 한 곳에 모은다. 흰 종이에 붓으로 점 하나를 찍고 획 하

나를 긋는다. 검은 필선은 흰 여백과 어우러져 글자가 되고, 우주법

계가 그 안에 담긴다. 한번 그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붓 획은 우리네

인생과도닮았다.

그래서일까. 평생을 글씨와 함께 했고 여초(如初) 김응현 선생의

제자로 모든 서체를 두루 섭렵, 서예와 전각의 대가로 꼽히는 구당

(丘堂) 여원구선생(72)이건만글씨를쓰려면여간조심스럽지않다. 

“쓰면 쓸수록 어려운 게 글씨야. 부족함을 알게 되거든. 눈이 오

나 비가 오나 불공을 올리는 그런 심정으로 평생 갈고 닦아야 방명

록에제이름석자큰부끄러움없이적을수있지.”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는 분명 이 시대 최고의 서예∙전각가다.

1979년 이미“노력과 천질(天質)로 글씨의 강(剛)과 유(柔)를 성취

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다. 1999년 <훈민정음> <월인천강지곡>

과 <석보상절>의 글자체와 혼을 담아 나라 도장 국새를 만들었고,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훈민정음> 판본체의 서체에 충실하며 천

(天)∙지(地)∙인(人) 3재(3才)를 모두 표현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

을 살려 단순하고 명쾌하며 정중함과 부드러움도 함께 지니고 있

다.”는것이낙점사유. 

최근 작품 <반야심경> <금강경>병풍, <반야심경>과 <천수경>

전각 등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서도(書道)에 담고 있다. 10개월이

나 걸려 제작한 <금강경> 병풍이나 서체별로 7벌의 <반야심경>을

쓰고, 네개의돌에새겨낸것도돈독한그의불심덕에가능했다.

경기도 양평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며 한학

과 서예에 익숙한 선생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서예가의 길로 접어든

건 마흔이 다 돼서다. 새로운 생활을 찾아 상경한 것이 계기였다.

처음 보금자리를 튼 곳은 서울 보문동 산자락의 판자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유지가 쉽지 않았다. 이 곳에서 선생은 어느 탁발

승의권유로불교와인연을맺었다.

“법당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더라

고. 그 뒤론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직업도 구하고 서예도 시작할

수있었어. 그게다부처님가피라고생각해.”

직장에서 그가 맡았던 일은 경리 업무. 서예와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1970

년대 초반 동방연서회 여초 선생 문하에 들어갔다. 낮에는 직장에

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글씨를 썼다. 밤을 꼬박 새기 일쑤였고, 몸

은지쳐갔다. 하지만마음만은피곤한줄몰랐다. 

“즐거웠지. 퇴근하면 바로 글씨 배우러 가곤 했는데, 어찌나 그

시간이기다려졌던지일이끝나면담박질쳐서가곤했어.”

그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은 구당 선생을 서예가의 길로 이끌었

고, 촌음을 아끼며 몰입해온 수십 년의 세월은 그를 대가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1979년 제1회 동아미술제 미술상을 수상해 세상에 이

름을 알리기 시작, 82년에는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83년에는 대

상을 수상했다. 91년에는 서예대전 운영위원장을, 93년에는 서예

대전 심사위원장을 맡았으며, 지금은 그가 키워낸 초대작가만도

30명이넘는다.

구당 선생의 빼놓을 수 없는 공로 가운데 하나는 종전에 굵은 붓

으로만 작품 하던 관행을 깨고 세필(細筆)의 지평을 새로이 열었다

는 것. 89년 중국에서 열린 교류전 참가차 방중(訪中), 서안의 서예

박물관에서 세필로 베껴 쓴 국보급 사경을 보고“이것이야말로 글

씨다”며 감탄한 선생은 귀국해서 <명심보감>과 <금강경>을 금가

루로 세필 사경해 전시회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서예전에서 세필

부가생겨나는등국내의세필장르가본격화됐다. 

요즘 구당 선생의 하루 일과는 참선으로 시작해서 참선으로 끝

난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이 어찌나 좋은지…. 참

선이란 게 대단한 거야. 참선을 통해 마음을 집중할 때의 그 맛이

글씨 쓰며 집중할 때와 통하는 데가 많아.”그 맛을 안 구당 선생은

제자들에게도참선을권한다.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해야하는 선생은 등산으로 지친 몸을 푼

다. 전국 안 가본 산이 없고, 가보지 않은 사찰이 없다. 사찰을 둘러

볼 때 가장 큰 관심사는 현액과 주련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망스

런 경우가 많다. 선생 자신이 서산 개심사 일주문과 제주도 약천사

대적광전, 문수사 대웅전의 현액을 직접 썼다. 이 가운데 약천사 대

적광전 현액은 길이가 6m나 되는 대형 작품으로, 글자를 확대하지

않고온전한크기로써서새겼다.

“현액 글씨를 쓸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들여 쓰지.

잘 쓴 주련과 현액을 걸어 놓으면 사찰이 마치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거든. 쓴 사람의 마음과 기운이 그 작품에 남는 거야. 그런데 요

즘은 기계를 사용해서 작은 글씨를 확대하다보니 글씨가 힘이 없

어지고제멋이안나. 그래참아쉬워.”

글씨를 잘 쓰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구당 선생은 먼저 참

는 것을 배우라고 말한다. “‘글씨는 곧 그 사람’(書如其人)이라. 겉

멋만추구하지말고마음을닦으며꾸준히노력하는게제일이야.”

구당 선생은 새해가 되면 <금강경>을 전각으로 제작할 계획이

다. 많은 이들이 독경하는 금강경을 한 자 한 자 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마음에새길생각이다. 

“무릇 모습을 가진 것은 모두 허망하다(凡所有相皆是虛妄) 했지

만 돌에 새긴 부처님 말씀을 보며 발심할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

면허망한일만은아닐듯싶어요.”

글=박익순기자∙사진=고영배기자

하루 일과 시작과 끝은 참선…“집중의 맛”

中 방문시 국보 사경 본 후 세필 장르 열어

<훈민정음>체 응용한 도장 국새로 지정돼

글씨는
그사람의
마음이죠

서예∙전각가여원구 선생

7가지 서체로 쓴 반야심경. 왼쪽부터 목간∙초서∙호태왕비∙행서∙해

서∙예서∙전서체.

선생의 정교한 칼끝이 닿으면 방형(方形)의 작은 돌은 사람이 되

고얼굴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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